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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은 영원불변한 것이 본질이다.

내 사랑은 창조주의 사랑이기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너를 향한 내 마음은 

천지가 없어진다고 해도 변하지 않고 더욱 더 사랑한다.

이것이 신의 사랑인 것이다.

인생들은 사랑을 잃어버린 부모의 유전 따라 태어났기에 

참사랑의 힘과 본성을 모른다.

사랑은 변하면 사랑이 아닌 것이다.

사랑은 지구가 영원하게끔 하는 창조의 힘이다.

위대한 에너지이다.

개성체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여라.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너의 사랑이 있어야 할 그 사랑의 분량에서 완전해야 한

다.

네 자리를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너와 함께 했던 모든 시간의 고유한 가치를 

상실하면 안 된다.

나는 네가 필요하다.

나는 너의 존재가 절실하다.

사랑한다.


